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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올 찾아서 

1 

* fIl! !Il 
(서융얘 오수 극어학) 

국어학자료서 운학 작용융 보는 ."쳐옹 몇 가지 륙영한 염이 있융 수 있 

올 것이다. 낭다르게 맞총엉애 인강하다든가 웅장의 文홉양얘 엉겨하다은 

가 퉁이 그것이다 어떤 을이 作文8성으로 흉흉한가， 또는 文11上으로 륙야 

하여 츄욕되는 갱이 있는가 풍도 국어학자률이 광싱사효 항 수 있융 것 

이다 

그러냐 국어학자퉁이 이려한 일에 온격척인 완싱율 보이는 일옹 아직 영 

호 없었언 풋하다， 운학 작풍옹 운학앵흔가에 의해 운학 작웅으로서의 fP. 
1l!:만 평가받았융 환 그것이 국어학자얘 외뼈 하나의 블로셔의 !I!!;올 영 

가받는 영용 영로 없었언 것이다 필자도 아직 운학 작풍융 언어학척인 관 

갱예서 운석하는 일올 시도해 온 일이 없다. 그리고 그명 안한 자료도 아 

직 갖추고 있지 옷한다 갱안껴으호 우리 학체가 아직 이 방연으흐 마용 

융 올렬 얀릉 성숙하지 옷한 것이 아닌가 힌다 

그렁에도 운학 작풍의 운장융 국어학자의 눈으로 운셔하고 영가얘 "-라 

는 청닥이 왔다 。l에 서서히 국어싹이 이 망연으호 용與할 때가 왔다고 

싼단하는 듯하다 어영계든 기지개흩 켜긴 켜야 한다고 훨자도 생각한다 

극히 초보척이고 또 단연척이지얀 명소 눈에 뜨었언， 어떤 이유에서든 생 

자의 눈융 엉추세 랬언 훈장을 몇 제시하고， 그 운장을。l 왜 영자외 눈융 

영추세 하었는지용 논하여 숨쩨흩 연로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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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히우고’도 ‘안히고’라고 해야 옳다 

(2) , 마쭈의 왼쪽 오용이에서부터 햇영이 기어을고 있었으여 햇볕야 

닿는 01후 왈용에 놓잉 찢어진 신운에는 초호 고덕용은츠난 〈얘 

추강 폭동〉이 린희검 있다 ( ’귀어거혀새’) 

b 스헤치흩 찾아 상성혹 액영구룡 환히 밭힌죠프 나영 오든 것。! 
보다 션영한 오슐￡흐 냐타나 줄것융 기대하명서 (‘뀌어꺼려새’〉 

다옹 푼장도 비슷한 경항올 보이는 운장이다 

(3) r야， 이 새까’ 이리 옷 냐와 ! J 

가게 안으호 쫓아흩어가연셔 소리치고 있는 사내는 빨간색의 소얘 

없는 헌닝셔츠흩 잉고 있어서 땅에 언을거리는 어껏죽지가 영갱 우 

랑하게 복윌요 

「껑싼 치기 갱예 빨려 나오란양야! J 

가게 앙에 서셔， 씩씩 가원 숭용 용아쉬며 이아의 땅올 용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웃저고려흉 한 손에 거어겪고 있었다 그댔으으호 

그도 당연히 헌닝셔ξ 바랑이었지안 소애도 당련， 정장옹 흰색이었 

1'-므로 빨간 셔츠에 '1혜 핑씬 온순하게 프연검묘 (‘원이 동 시잉’) 

야지악의 ‘보여졌"1'는 ‘보였다’라야 할 것이다 그 앞의 운장에서는 

‘보였다’라고아로썼는떼 두가지료구연항이유도 찾기 어려율 훈더려 

‘보여졌다’는 ‘섹빼져’와 마찬가지호 군더더기 ‘지다’홍 쏠에없이 벗용얀 

운법어! 어굿냐는 형태인 것이다 ” 
예운 잉)에서 ’소얘도 닿련， 갱않은 흰색이었으으효’ 부용도 총옹 표현 

으호 보이지 않는다 ‘소애도 달린헤다가 색도 흰색이었3으로’갱도연 한 

곁 낫지 않융까 한다 ‘소애도 달링· 의 ‘'"’가 왜 &었는가융 따져융 일 

이다 

이것온 사소하지안 궁이 하나 뎌 지쩍하자연 ’그었으므로‘도 영자에게 

는 애끄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차라리 ‘그러니’ 갱도가 낫지 않융지 그 

보다는 都윷 ‘그랬S으로 그도 당연히 헌닝셔;ã tI}랑이었지안’ 정체가 어 

영까 싱다 ‘우 개의 꿋저고려융 한 손에 거어해고 있었다·고 해서 당연 

히 헌닝셔흔 바당이라는 것이 영자의 고깨올 가우뚱거리게 함다- 그러냐 

2) 이 작가는 다혼 융에서 ‘찢긴’이아고 얘야 항 것융 ‘찢기위싱’이라고쓰고오 
있다 을영요한 ’우·와 ’껴’를 경치기호 용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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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용 지나치게 'J내2한 반웅안지도 오혼다 

￥앙子의 운장융 하나얀 더 보기료 한다 다용 운앙도 야훗하게 핑자의 

호용융 깨는 웅장이다 문안 아니라 어리홀 어지렵게 안든다 

(4) 가융의 햇볕은 공고후 푸영하고 여기저기 피어 있는 산의 가융꽃이 

잎사귀마다 애당고 있는 우늬가 성세하기 짝이 없다. ( ‘귀먹거아새’) 

이 운장이 핑자에게 거청게 느껴지는 까당을 갱확히 분석혜 내기는 영 

지 않으나 다옹 몇 가지는 지껴할 수 있을 앵하다 

첫 언째"-는 ‘여기저기 피어 있는 산의 가융￥이’가 어언 경항을 안고 

있는 듯하다 。1 부분은 운엉척으흐 흉런 표현은 아니지안 그리 자연스러 

울 요형으로 알아흩여지지는 않는다 ‘앞산 여기저기에 피어 있는 가옹 

꽃’ 이냐 ‘산자학 여기저기얘 외어 있는 가올꽃’처렁 ‘산’ 이 져 앞쪽으로 

나가야 자연스렁다고 생각한다 ‘이 산의 가융꽃이 저 산의 가융꽃보다’ 

나 ‘이 산 져 산의 가융윷‘온 자연스려운에 ‘예쁘고 귀여울 산의 가올꽃’ 

이냐 ‘능휴L신 산의 가용꽃’ 또는 단순히 ‘(나는) 산의 가융꽃융 (좋아한 

다)'와 장은 요현은 어색한데 그 이유흩 간영 >1 성영키는 어려워 보잉다 

어연 리동의 운재가 국어 운장융 지얘하는 힐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다 어앵든 ‘여기저기 피어 있는 산의 가융쫓l 은 국어당지 않은 표현이요 

서용 요현이라고 생각핀다 

두 언째호 ‘가올꽃이 잎사귀아다 애당고 있는 우늬’도 필자에게는 좋옹 

운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잎사귀‘는 우엇얼까? 쫓잉얀가 나뭇 

잎잉7f? 앓形융 액연 그대흐 양아퉁이연 용者얼 것이다， 쫓잉융 잉사귀 

라고 땅하는 사람온 없으니까 그혀나 ‘여기저기 피어 있는 꽃이 냐우 잉 

사헤아다 애당고 있는 우늬’는 우려흉 혼란스행제 안든다 그형다영 ‘잎 

사해’는 역시 ￥앙일까? 꽃잎융 궁이 잎사귀라고 푸르는 이유는 우엇일 

까? 여갱허 우리흩 혼란스험게 얀든다 

셰 언째로는 ‘옛영은’과 ‘우늬가’사이의 呼없에 운제가 있어 보잉다 이 

운장옹 천체척으혹 ’푸영하고’까지의 푼장과 그 위의 운장으효 갈라지는 

’”훌호 이루어져 있는셰 이것이 와연 ‘투영하고’ 의 i 고’와 강옹 S용똥로 

갱휴월 성정의 운장영까 하는 의아섬융 용역 영으킨다 앞뒤 푼장이 휩. 

~ 판계에 있지 않은 풋한 느갱융 주기 때운영 것이다 이것용 우엿.l!.다 

도 ’햇영은’과 ‘우늬가’의 .\IJ!히 사용에 그 원인이 있지 않융껴 한다 ‘우 

늬가’흉 ‘우늬는’a흐안 고쳐 놓아도 이려한 문제 대푸훈은 해경되는 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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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잉다 

이상얘셔 한 작가의 소성에서 앗충업 강온 사소한 운제에서부허 그 표 

현이 셔훌거냐 혼란스헝다고 여겨지는 운장융 몇 개 보았다 작가의 글용 

요법척인 글。l어야 하고， 오영척잉 글이란 우엿보다 언저 운영척으로 갱 

확한운장이어야한것이다 한웅장한운장이 옹션히 안융어지지 않용 

글이 정"'- 좋옹 골이 훨 수 없다는 사성을 작가는 육히 냉영하게 받아듭 

여야 한다고 생각정다 작가는 어연 내용융 갱달하느냐에 옷지 않게 그 

내용용 당는 운장융 다등고 가푸는 영에도 i!ó~의 힘융 기울여야 하고 또 

그러한 책잉융 젊어진 사랑울띤 것이다. 

3 

각가는 영요 하냐에도 냥다흔 관성융 기올여 냥의 오업이 외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염표에 엄힌 욱용 이야기율 하나 했￡연 합다 

(5) 바다는 융이 켜져 있으연 고옥융 앙지 옷하는 어링얘의 *￥!I!파도 

흉사하다 (후없에， ‘우후스프의 R文’)

이 에폼 (5)는 한 동안 우리흥 은혹스형게 댔언 운장이다 $Ii:;可 선생 

이 l유후스트의 수핑률융 언역한 ‘쭈후스트의 @文’이 한때 셔융대학요 요 

양 국어 교재에 생련 영이 있다， 그 애 우리는 이 글올 가르치며 에웅 (5) 

앞에서 생쩔얘지 않S영 안 되었다 도푸지 우엇을 땅하고 있는치 용 갱 

이 없었언 것이다 국운파 교수룰이 의견융 요아 .!i!.s:.t!!..냐 신용한 걷용융 

엉융 수 없었다 율운과 교수등에게 수소운하여 R文을 구혜 ... 려 하였으 

" 그것-"- 1m!!:'j 옷하었다 
1969년의 함 강외싱에서었언 것4로 기억핀다 명자는 학생을에게 μ:1: 

il!양， 01 구정용 장 용려지 않는다고 했다 바다에 융이 켜져 있!!..영 어 

링애가 고톡융 오르다니 그것이 힘융 우슨 말안지 혜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 에 한 학생이 손융 률었다. 청학과 냐생。l 었언 것jζ호 기억원 

다- ‘바다는’ 다용에 영요융 찍자는 것이다 순간 어려 약에 어光이 언찍 

빛앙다 그형다. 그형구나‘ 바다얘 올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운 (5) 

혼 영요흘 녕어 다셔 써 보기료 하자. 

(5)’ 바다는， 용이 켜져 있S연 고득용 알지 옷하는 어 링얘의 홈III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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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려한 혼란율 연어 주는 기놓융 한다 의이의 오호성을 극용하는 에 

영표의 역할이 정갱껴일 수 있옹올 예운 (5)에서 확인한 바 있거니와 예 

운 (6b)의 생요 사용용 그려한 갱얘서 높이 영 7}항 만하다고 생각한다 

작가율의， 국에 운장파의 부당한 써용융 보는 것 강아 예운 (6)융 보며 

영자는 당시 써 j!I;代 짜가을얘게 0:1\용 요하고 상기초차 하었었다-

4 

。! 왕 <i!중&I의 이야기가 냐왔S니 이 작가의 을 한 부운융 마저 보기 호 

하자. 역시 ‘多훌M;’의 한 부운이다 

(7) 그리고 칭융 상키고 “네”라고 “커피’안용 작재 앙댔다. 

-풍생훌은 학교에서 다 툴아왔고요 

고개올 끄억거려고 그 다옴에 “네” 

-오늘 낮에 우영 하셨어요? 

고재혼숙얀 쇄 칭유 

-빨래하셨어요? 

갱욕 

쩌의 장영온 예운(6b)의 ‘천사’ . 측 악 고동학교올 종영한 주잉징 옐과 

그 징 하숙생이 다양에서 첫 에이트용 하는 장연이다 ‘커피얀콩 칙게 얄 

했다·는 구갱도 성영이 월요항 듯하다， 당시 커피 가격이 동정되어 울가 

는 오르는에 커피강옹 융릴 수 없었다 이에 커피의 양융 자꾸안 중여 갔 

언 것이다 한꺼언에 우 잔융 시켜 아시기도 댔언 시갱의 배경올 앙연 재 

이있는 요현으로 이혜횡 것이다 

예운 (7)에서 주욕하고 싶옹 것은 운장의 강이다 문장이 써 行아 진앵 

핑수욕 갱정 쩔아진 것융 옹 수 있다 그려다가 마지악 行에서는 ‘갱육‘ 

하고 져우 한 양어흐 끌냥아 중이 갱정 짧아지아가 갱 하냐흐 끝났다고 

표현혜도 좋융것이다 

이처 랭 용 行의 경。l흥 정정 용게 해 간 것용 우엇융 흉liI한 것영껴? 경 

코 우연의 경과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각가의 어떤 치일한 계산이 있었 

언 것으료 보잉다 핑자의 생각온 이형다 이 소생얘셔 女흉흉 갓 종영한 

여주인용응 용써 수중옹융 다는 소녀다 다땅에도 쳐옹 나와 용 것이다‘ 

거기에 낭자와의 첫 에이트 웅는 말에 대당도 옷하고 욕소려는 정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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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을고 용도 정정 오그라든다 예운 (7)의 行의 경이는 바로 이 운해가와 

일치한다 운장의 경이도 항께 갱갱 요그라융연서 짤아지는 것이다 ‘칭 

욱 ‘하고 끝날 때는 아치 소녀의 용이 조그안 정 하냐가 되어 의자에 육 

파웅히는 듯한 확각마저일으킨다 

안일 운장의 갱이흩 조갱하지 않고， 그리하여 가영 마지악 行융 ‘이언 

에도 끌내 갱유용 지켰다’라든가 ‘고개흩 더욱 깊숙이 숙01 여 칭육으로 

일관하였다’라고 했다영 어여했융끼f? 글의 분위기 ， 아니 긍의 효파가 아 

주 달라졌융 것이다 예몽 (7)융 임으연서 옐자는 마치 石I이 훌융 다동 

풋 작가가 국어 다음기에 낭다흔 갱성융 기울이는 오슐융 보는 듯했다‘ 
사싱 작가는 그 나라 언어흘 가장 사랑하는 사랑율얼 것이며， 또 그래야 

만할것이다， 

운장용 다등는다고 하염 으해} 떠오르는 작가가 몇 있다. 욕허 운장의 

경이와 관련해서는 皮千쟁파 종횟없이다 이융의 다옹 두 예푼도 핑자i응 

하여긍 경란융 자아내게 하는 훈장을이다 

(8) 요쩡용 금방 찬융로 세수용 한 스울 한 살 갱신한 영굴이 다 (&千
14. ’요월. ) 

(9) ‘비퉁’이란 대체료 우엇이뇨? 

하늘이 우용거링융 천둥이라 땅이 우흉거링융 지풍이라 하나니 여 

기 표가 우용거링율 비둥이 라 한툴 (￥O:<l!! . ‘이풍’ ) 

여1 운 (8)용 냉상한 우려효서는 강허 용내내기 어려운 우아한 간경제 운 

장이 아닌가한다. 

(8) ’요월은 긍망 찬을호 세수흘 한스울한 상 억온정용이의 갱신한 영 

울과 강용 달이다. 

갱도가 :i!.착 우리가 우샤할 수 있는 용체일 것이다 그헨에 예운 (8)에서 

는 ‘오월=갱신한 영울’호 위었올 분안 아니라 ‘스울 한 상 갱신한 영굴’ 

이란엮어난쩌Ili!IIi올 구사하고 있다 화가을이 엇불이여 긁어내여 한쪽의 

뼈l잉용 그혀내듯 운장하냐하냐흩 rUJ웅의 청신으호 다응용 경파잉 것이다 

에운 (9)는 또 다흔 애역융 주는 글이다 역시 갱체척.9-료는 양%홉에 

의해 간컬쩨훌 추구한 정이 얘역의 요인트일 것이다‘ 그허냐 그러연서도 

욕이한 얘력용 준다 비풍이라 한률 이처엉 ‘행흔’ 로 한 운장융 끝맺는 

방식옹 국어에는 윈칙적.9-흐 없는 망식이다. ‘한을 어여리’ 갱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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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리 · 융 생략한 것이겠는데 그것이 lIiM'~융 준다 이 에슷한 주&옹 ‘하 

늘이 우용거령융 천웅이라 땅이 +용거링융 지퉁이라 하나니’에도 나타냥 

다 ‘천풍이 라’ 다옹에 으에 ‘하고’ 갱도가 &영 것을 과강히 생 략하고 있 

는 것이다 그각고 그것이 우리용 종갱세 한다 

예운 (9)에서는 앓몽 션택도 주욕용 요한약 ‘우엇이"-’의 ‘-뇨’와 ‘하 

냐니’의 ‘ 냐니’가 애우 척정히 션댁되었다고 생각되기 때운이다 。1 긍 

옹 기앵운의 일푸임에 강용 방에 同엄하게 원 낯오르는 사링이 코홀 하도 

싱하게 고는 아랑에 장융 성친 이야기용 요익하게 쏟 긍。l 다 그 호믹한 

운위기에 古mié성안 냉새출 흉기는 이 æu용률이 얘우 척갱히 어융혀 x와 

용 땅휘하는 것.!!.호 요잉다 ‘우리 징 다섯 쩌리가 가호되 ’ 의 ‘가료의’져 

렵 근영한 용외기애 쓰이는 표현이 오히려 요익한 이야기에 효파훌 내는 

일옹흥미용다 

사생 국어에서는 옆尾(내지 助찍)의 션액이 어려윷 얘가 않다 g용올 하 

냐애 의해 이요하세 을외 맛이 칼라지고 글의 x파가 당라지기 예운이다 

가형 <'1 둥이란 우엇이뇨’의 ‘-뇨’ : 바꾸어 ‘비둥이란 우엇이냐， 비퉁 

이란 우엇이나， 에퉁이한 우엿얀가< '1 둥이란 우엇일까， 비퉁이한 우엇이 

지 · 동의 풍장융 안툴어 보라 어느 우 싹도 의이가 폭강지는 않다 그언 

에 안일 이 미요한 의이차흘 상혀 영어로 언역한다고 가갱해 .s'.라 "'이 

와도 해 내지 웃할 것이다 그안흥 국어는 짧옳7f 양당하여 있는 것임에 

우리는 이 장정융 장 알려 앓몽 하냐의 션랙에도 정성융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이 갱얘서도 예운 (9)는 우리에께 귀중한 교훈용 주는 글이 라 생각 

한다 

S용명의 이요함에 대한 이야기가 냐왔￡니 다용을하나안 더 보기호 하자. 

(10) 뼈행가 손 내일어 소애 넌짓 당길 해 

어느 용 져녁 성악산 죠色 용에셔 

인악하다뜨고싶다 

정주 휩山 한 오용이 

깅시숭 숭어 살언 골짜기도 좋지안， 

옹꽃 어둥고 인악도 없어 (톨X훌 ‘죠&에서< ) 

쩌 !융의 아지악 ’없어‘의 S용용 ‘-어 ’ 가 야훗한 얘역융 준다 안영 이 

것을 ‘없다’흐 바꾸었융 에 그 의이의 차이는 우엇일까? 그리고 저 앞의 

‘뜨고 싱다’의 ‘싶다’ 룡 ‘싶어‘로 하연 어영까? ‘싶다’와 ‘싱어 i 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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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와 ‘없어’의 의이 차흉 한 마디로 규영하기는 어려용 것이다 

그안큼 국어 !ã~의 의이는 이요하기 이용 대 없는데 어영은 ‘없어’의 짧 

@ ‘ 어 · 때운에 이 암가 펼자애겐 한경 애력껴으로 읽힌다 

옐자가 잉는 을이 애우 한갱되어 있지안 척어도 필자가 대하는 작가율 

중얘셔는 용"，ili. 皮千영. 종fO;(j1 셋온 우리 냐라 작가 중 가장 개성척인 

文잉홍 구사하는 릎을이 아녕까 한다 그 개성껴안 Xll가 어디에서 비옷 

되는지 일일。l 운섹항 겨용이(져홍보다는 놓력이) 없지안 그것용 아아오 

운장의 갱이와 옆월 둥의 션택에셔 크꺼 좌우되는 것이 아녕까 싶다 그 

리고 그보다는 운장융 이오져오로 갱성껏 다응는 예서 θ)옷되는 것이 아 

널까 한다 아우흔 깡끔한 글융 써서 사랑률얘제 즐거용융 주는 각가가 

주위에 있다는 것은 고아훈 잉이다 

5 

다옹용 펼자에게 기풍옹 주었언 생깜 몇 예훌 보기로 한다 운장 m~ 

에서 작가가 장으로 그 才앓율 땅휘하는 것은， 그리고 흑자가 글의 장맛 

을 앗용 수 있는 것은 짧n에서 아냥가 한다 그얀용 옐자는 엿진 짧'"에 

않이 끌리는 연이다 언져 *iIH!1의 운장 하나흉 "-기로 한다 

(11) 영 정용도 옷 명어져 앉용 거우의 오숭은 장 보이지 않고 어웅 

흑에서 당뱃융안 이따긍썩 숭을 쉬고 있다 ( ‘ ::ei1E ft’) 

대개는 ‘당뱃을안 밝아겼다 호어졌다 하였다’고 할 것융 당뱃융예 생영 

융 주어 당뱃용이 ‘숭융 쉬고 있다’ 고 요현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셔 

는 이안한 비유는 흔한 것앙지 오흔다 그러나 핑자에게는 이 비유가 기 

운좋고 오래 인상애 낭는다 

악용 홉JI!쫓의 .. 한 구갱얘서도 비슷한 유형의 률거용융 앗보게 핀다‘ 

(2) 어셰 요후 은눈이 내려 

i!i o 의 갱이 오우 지쩌겼숭니다 (’져융 연져 ’ ) 

눈이 경융 ‘지쩌 버었다’는 요엄이 우리용 줄갱게 힘다 ~ ’V .. 의 뛰어 
난 강각。L 그리고 국어에 대한 낭다흘 얘갱이 ‘지우다’의 의이용 1Ilil!l하 

고 우리의 iI!角 또한 그만큼 녕혀 주는 것이다 꽉 새"-옹 얀어흩 만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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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안 되는 것이 아니다 있는 안어로도 그것을 어영제 가구느냐에 따라 

국어는 우한히 그 엉율 확대얘 강 수 있지 않용까 한다 

다옹용 %廷t의 소생의 함 부운이다 파도 장연융 요사한 것으로서， 

그야양료 파도가 갱요하게 땅i‘}제퉁 j유수려융 듯 징요하게 파도의 요샤훌 

웅고 늘어졌다는 안상올 준다 

(13) 바다에는 수명선이 없었다 거대함 아도률이 깊용융이랑융 뒤로 

끌염서 알 위에 높이 앉웃 흉흉하게 솟구치고 있었다 하얀 포알 

플。1 양강기쳐영 그 쩌에셔 부서졌다 바다는 창융 수 없다는 듯 
이 양파제 흉 녕어다-"-연서 사낭제 충영거렸다 .}다는 세았다 하 

늘옹 낮고 우거웠다 하능파 바다의 성한 요갱파의 사이에는농축 

원대치가가득차있었다 용끼는후영체가아니었다 탁한그헛 

빛 풍기용 옳고 용솟용친 융경은 운득 갱지하여 갱상올 이후연서 

척율 찾다가 멍이 우너지는 바당에 웃다 한 이연융 가승애 간켜한 

채 내부로부터 웅괴되어 소리융내연서허풍어졌다 두개가서호 

안나연 소낙비 강용 흥방울융 하앙게 내흉으여 맞웅어 싹웠다 그 

려다가 잦아지연 흔적오 냥기지 않있다 방파셰흘 -"-영그률은치 

옐하였다 융직이지 않는 용크리트 벽용 생리부터가 그흩파는 상 

극이었다 하나가 후려치연 다옹 것이 뒤따라 후혀졌다 예료는 

이져 앙엣것이 스러지기도 전에 뒤엣것이 그 외로 엎쳐 내리졌다 

잉내싱 않고 알 없는 갱융용 양와찌툴 따라 질게 파도는 얘영갱융 

그지지 않았다 이쳐 날뛰는 아도는 그칭 중융 융랐다 노한 영-1-

옹 송두리째 꿈훌거리고 있었다 (‘융경이 놓언 냥’) 

일찍이 우리 작가의 긍에 이안큼 갱져하고 치열한 해짜가 있었언지 요 

르겠다 셔양 소성에서 우리는 지냐치리안치 성세한 요사 장영융 안냐는 

수가 혼히 있다 거기에 비왜 우리 작풍의 요사는 너우 없%한 영이 없지 

않았다 명자는 이용 양쪽의 안화와 비교하여 성영하기흘 즐깅다 갈은 

신운만화잉데도 가령 B\ondie 훌 -"-영 머리카악 하나 당추 하나까지 성세 

하게 그엄다 그에 비해 우리 안화는 너우 거청다 좋게 땅하여 션이 굵 

고 .1"3의 쫓가 있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총뎌 끝껴지 ~*혜 을어가는 ;: 

A의 갱신이 부촉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헌 정얘서 예운 (13)용 우리얘 

게 흔위안올준다 사성 옐자가이 예운올처응대댔융때 그것옹를놀 

라용으흐 마가왔다， 우리 주쩌얘도 이쳐영 치열한 ~* ;MjtjI이 있었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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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얘게도 이제 치영하기 그지없는 엇징 j없g가 있구나 하는 놓라용이 

었다. 

좋용 없찌흥 보영 작가는 흩흉한 때양뼈라는 느껑융 방는마 국어는 사 

랑툴。l 어영재 」츄리느냐얘 따라 거청어지려연 끝없이 거청어징 수도 있고 

셰연외혀연 '" 끝없이 셰련핑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좋온 lIlf!t flti흥 

안냐 장 경융여진다영 국어의 헝온 한정 강해갱 것은 앙양 것도 없다 우 

리가 좋은 없엉올 안냐연 기원 것옹 바효 이 얘운영지도 오흔아 

6 

훨자는 종총 Ifl'代 l1<홉의 文"'*로 훌F염홈용 든다 가령 그의 기앵풍융 

읽으연 그형제 압도당항 수가 없다 어떤 글이 이 이상J흐효 사랑융 압도 

함수있융까? 

그언에 그쳐험 사랑융 압도하는 힘옹 구셰걱으로 어디에서 요는 것일 

까? 월자는 그것은 우엇보다도 언저 그 화려한 어휘의 lll!l'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티lI!山lI! .. lC에셔 한우 부분을 보기로 하자 

(4) • 가드 가도 여견한 일링지대야다 하후종으로야 우리의 Ji[i!t 

ìW!\lf찬 줄앵풍 다 땅겠느냐 하는풋 이깡냐우의 }갖1*용 역정허 풍 

잇한 ，!시와 싱싱한 빛과 !얘찌장 숭으로써 사랑이 억 영얘 종주 

억용댄다 

b 풋용의 일부이언 청유리 -끓이 우슨 사용얘 。1 리로 내려와서 

셰가 셰 이에 흉혀 지내느라고 가안히 드러누워 있는 것 강다 이 

축에 융어와서 저헌 장이 생기다니 ! 조화가 아니 칫굿으신가 ! 

용익부허 。1안정경융 lι이자고냐하시 71 에 그우서훈 1*앓흘 월고 

나요게 하신 것일지 오르기도하겠지마는여하강그동안지낸 것이 

어영께피흉고 지려한것이었융지라도그잊융갚고도 냐어지 있고 

그 애흩 씻고도 나어지 있옹융 앙당항 수 없는 운용한 장연이다 

위의 우 글옹 각각 三뼈에 도랄하기 객갱과 도싹 직후의 갱경용 .ll.사한 

끌이다- 화려한 운제가 사항융 을뜨게 하지안 그 화려한 운제는 또 현란 

한 어휘에서 뒷받칭양고 있다 앞 t!!:代 푼융의 글예서는 우리얘게는 낯 

션， 그래서 권위있게 보이기도 하는 훌추잃을이 빛융 땅하는 것이 일안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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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잉징파 그 정에 세플어 사는 여느 식구을온 운자가 새역갱이 

총체창에 나와 애훈 연기흩 야셔 가연서도 연탄 화역에다 신나세 

부얘갤융 팔효포략 해대며 예흐는 훗노혜까지 흥얼거리는 핑경을 

종종용수있다 

c 나중앤 땅끝마다 “이농의 에 옐흔 떠나야지， 더려워서 옷해 약 

겠어 ” 하고 효좌뾰건횡단 하연 견여야 한두 닿이 고작이었다 

쩌의 예운융 -"-영 이 착가가 어휘 션택에 냥다흔 갱생올 쏟고 있다는 

인상융 앙는다 흑'1 얻좋 친 어휘풍옹 우리에게 출거운 웃용융 션사한 

다 

앞에서도 지척하었지안 옳힘흉이나 1Æ:t!!양 흥 영지 않용 시기의 작가울 

에게서 상아 숭쉬언 국어의 않옴 부운이 이미 死iI'<되어 가고 있다 죽어 

가는 어휘률에 생영융 용어영는 연에 작가율이 낭다흔 책입올 느껴 주었 

으연 한다 동시에 흉흉한 어휘 'lIfJI'호 우리을융 기쁘게 혜 주는 작가융 

이 더욱더육 않이 냐와 주었으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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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효 국어학자효셔 작가둥의 글융 몇 초각 진단하여 보았다 체제 

척￡로 오용 자효도 없이 너우 당연척인 이야기안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여유가 생겨 운학영용가가 흔히 하지 옷하는 이 땅연의 작엉율 총 

더 깊이 항 추 있는 기회가 있었으연 한다 국어는 그처명 여헛이 형용껴 

o 효 가쭈어 강 때 !t1lJ하여 또 제 협올 땅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口

‘ 


